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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    언 
 

생활수준의 향상은 순수한 미용 목적의 코성형을 증가 

시켜왔으며 아울러 산업의 발달과 함께 각종 사고로 인

한 코뼈의 골절은 원래 코 모양으로의 복원을 위한 코성

형의 필요성 역시 증가시켰다. 그동안 코성형은 코를 올

리는 사치스러운 수술로만 여겨져 학문적 발달이 다소 

늦은 경향이 있었다. 그러나 코성형은 단순히 코를 올리

는 순수 미용 수술이나 휘어진 코를 바로잡는 수술에서

부터 선천적 기형의 교정, 종양이나 사고로 인한 결손부 

재건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.1) 외모에 드러

난 코기형에 의한 정신적 상처는 때로 어떠한 질환보다 

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. 부비동염이나 알러지

성 비염등 눈에 드러난 질환의 치료도 중요하나 외모에 의

한 정신적 상처도 역시 똑같이 치료하여야 할 질환의 하나

이다. 미용목적이거나 치료를 위한 목적이던지 코성형의 

폭팔적 잠재력을 간과할 수 없으며 차후 비과영역에서 이

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. 

 

본     문 
 

과거 부비동염이나 만성중이염같은 감염성질환이 주

를 이루어 왔다면 향후 생활수준과공중위생의 향상은 이

러한 질환의 유병율은 감소시킬 것이며 아울러 순수 미

용목적의 수술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킬 것이다. 최근 인

천지역 20∼30대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

5.2%에서 자신의 코가 못생겼으며 기회가 닿는다면 수

술하고 싶다고 하였다.2) 또한 이미 1.7%는 코성형수술

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2) 유등의 조사에 의하면 조

사 대상자의 7.8%가 이미 미용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

고하였다.3) 이렇게 일반인들중 코성형수술을 받고자 하

는 사람들의 수치는 1991년에 조사된 만성중이염의 빈

도 2.19%보다 2.5배정도 높은 것으로 향후 어려원진 

의료환경에서 대처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

다.4) 현재까지도 비과영역에서 미미한 정도의 코성형이 

시행되어지고 있다. 인하대주최의 제1회 코성형술연수

회에 참석했던 Toriumi(1990)에 의하면 미국내에서 이

미 70%이상의 코성형술이 이비인후과 의사에 의하여 수

행되어지고 있다고 하였다.5) 현존하는 최고의 코성형수

술 대가인 Tardy와 Gunter 등은 물론 현재 가장 활발

한 활동을 펴고있는 Toriumi역시 이비인후과 의사이다. 

물론 어떤수술을 하는데 있어 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

누구의 결과가 더 좋은가가 중요하다. 하지만 코는 외모

뿐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. 

따라서 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전공하는 분야에서 수술

을 시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. 이제 비과 영역에

서 코성형수술의 활성화는 부인할 수 없는 대명제이다. 

그것은 단순히 비과영역의 확장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사

교신저자：정동학, 461-19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

3309-327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
전화：(0342) 720-5849·전송：(0342) 720-5239 

E-mail：Rhinojdh@netsgo.com. 

 



 
 
 
 
 
 
 
 

장태영 외：코성형수술의 전망 

 23 

활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

할 벽이있다면 그것은 부작용없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

것이다. Shirakabe(1998)는 현재 대부분의 의사들이 

Business-oriented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의 습득이나 

개발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

였다.6) 이러한 비판은 하나의 실마리를 주고 있는데, 기

존의 벽을 넘기위하여 병원수입등 경제적인 논리에서가 

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습득, 그

리고 코성형은 사치스러운 수술만이 아닌 질병치료의 하

나라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. 실제로 구순열코같은 선

천성 질환을 포함하여 많은 비기형환자들이 외모로 인

한 자기혐오로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다(Fig. 1). 이

러한 환자들의 치료는 실제로 술자에게 더많은 보람과 

희열을 안겨준다. 특히 선천성기형을 가진 부모의 죄의

식은 보통의 후천적질환에 의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

는다. 따라서 전술한바와 같이 코성형을 받으려는 환자

도 다른질환과 똑같은 환자라는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

요하다. 

코성형수술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

은 의사의 입장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이다. 실제로 의

료사고에 의한 소송건수는 94년에 274건, 95년에 282

건, 96년에 319건등으로 매년 13%정도 증가하고 있다. 

3년간 875건의 의료소송중 77건 8%가 성형외과와 연

관된 것이였다(중앙일보 96. 11. 27. 21면). 마찬가지로 

Fig. 1. These photographs show examples of atypical nasal deformities. A. Asymmetric nares (Arrow) B. High grabe-
llar (Arrow) C. Basal cell cancer on the nasal tip (Arrow) D. Cleft lip nose E. Alar defect (Arrow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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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성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코성형술을 

받는데 가장 꺼리게 되는 이유로써 부작용에 대한 우려

가 전체 응답자의 61%를 차지하였다.2) 이러한 부작용

을 줄이고 학문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코성형의 연수회나 

심포지움의 개최는 물론 학회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

지원이 필요하겠다. 끝으로 비과영역에서 코성형 필요성

의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 첫째, 코성형술하면 실리콘을 

연상하며 학문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과하기 쉬

우나 현재까지도 학설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자기의 

방법을 주장하거나 고수하는 곳이 바로 코성형술 분야

이다. 이말은 바꾸어 말하면 학문적으로 아직 정립되지

않아 더 연구할 여지가 많다는 뜻이다. 둘째, 경제적인 

면에서 코성형은 어떤 수술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수술

이다. 셋째, 앞으로 생활수준의 향상은 미용성형수술에 

대한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. 넷째, 코성형은 순수 미

용적인 것 뿐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부터 코전체의 재건

까지 다양하고 넓은 분야를 포함하므로 코성형 수술을 

시행하는 것 자체가 비과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. 다섯

째, 미용수술은 다른 수술과는 달리 창조적과정이 요구되

며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적이 작업의 하나이다. 

이상과 같은 필요성을 떠나더라도 코성형수술은 꼭 

권해주고 싶은 매력적인 수술이며 가까운 미래에 코를 

정말 잘 이해하고 코성형수술을 잘하는 곳은 이비인후

과 의사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위하여 학회차원에서의 지

속적인 관심과 각 개인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

야 할 것이다. 

 

결     론 
 

생활수준의 향상은 염증성질환의 감소와 함께 미용수

술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다. 이러한 경향은 점

차 갈수록 강해질것으로 예상된다. 선진각국의 경우 코

성형수술의 많은 부분이 이미 이비인후과영역에서 수행

되어지고 있다. 차후 코성형수술은 비과영역에서 마치 현

재의 부비동질환이나 알러지질환처럼 중요한 역할을 차

지할것으로 확신한다. 따라서 이에 대비한 보다많은 연

구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각 개인들도 스스

로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. 새로운 영역에 대한 

도전에 있어서 처음부터 경제적인 목적으로의 접근은 

기득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므로 환자의 입장에

서 학문적인 접근을 통하여 더좋은 수술 결과로써 승부

하는것이 자연스럽고 후발주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

다. 이를위해 차별화되는 새로운 재료와 신기술의 개발 

및 습득,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학문적 

연구, 학회차원에서의 지원, 개개인의 노력이 합쳐지는 

것이 비과 영역에서 코성형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

한 방법이며 미래에 대비하는 일이라 생각한다. 
 

중심 단어：코성형술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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